
 
 

몸소 가르쳐주신 질제고의 기준 

 

2012년 2월 어느날 삼일포특산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과 함께 현대화된 공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던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것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인민들이 좋아하게 질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것이였다. 

생산현장을 돌아보시는 첫 순간부터 식료품의 종수나 량보다도 그 질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자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반영을 무시하고 계획을 

수행하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인민들이 공장제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있으며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반영이 아니라 이 공장 제품들가운데서 어떤 제품을 제일 좋아하는가, 

과자를 좋아하면 어떤 과자를 좋아하며 그런 과자를 좋아하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제품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며 왜 그런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종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제품들을 질높게 생산할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며 일군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이며 그 절대적기준은 

인민의 목소리, 인민의 요구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